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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11-year-old female mixed cat with subcutaneous mass around the left 5th mammary glands

was presented to local animal hospital. According to history taking, the mass recurred 2 times on the same

site of abdomen. After surgical excision, subcutaneous mass was referred to Pathology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in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Grossly, round to oval, milky yellow or pale red nodules,

measuring 0.1~1 cm in diameter, were occupied in the subcutis. Microscopically, the most neoplastic sweat

glands were proliferated in the dermis and subcutis. Most tubules were lined by round to oval shaped

epithelium with eosinophilic cytoplasm, hyperchromatic nuclei with high mitotic figures and severe central

necrosis. The neoplastic epithelium also had periodic acid-Schiff-positive diastase-resistant cytoplasmic

granules, but was negative for Perl’s iron stain. Based on the gross, histopathologic and special staining,

this cat was diagnosed as apocrine sweat gland adenocarcinoma. In our best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apocrine sweat gland adenocarcinoma around abdominal mammary gland in a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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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땀샘(sweat gland)은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부분분비땀

샘(apocrine sweat gland)과 샘분비땀샘(merocrine sweat

gland)으로 분류된다. 부분분비땀샘은 포유동물에서 잘

발달되어 있으며 구조는 동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

으나 대부분의 피부에 분포한다. 샘분비땀샘은 개와 고

양이의 경우 발볼록살(foot pads)과 같은 특수한 피부에

서 관찰된다 [3, 4]. 

땀샘에서 유래하는 종양은 동물의 경우 피부에서 유

래하는 종양 중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종양의 형태로서,

대부분 피부의 부분분비땀샘에서 유래한다 [3, 11, 14].

이 중 땀샘 선암종(apocrine adenocarcinoma)은 부분분비

땀샘의 상피세포로부터 분화된 악성종양으로서 다른 동

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에서 다발하고, 개에서 피부

유래 종양 중 약 2.2%를 차지한다 [4]. 이 종양은 고양

이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주로 5~15세 정도의 노령

고양이에서 다발하고, 품종 별로는 Siamese 고양이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나 domestic shorthaired 고양이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의 차이는 없고 주로 서혜부, 겨드랑이 및 구강 주

위 피부에서 자주 발생한다. 임상적으로 땀샘 선암종은

직경 1~10 cm의 크기로 단단하고 단일의 구획이 잘된

결절 형태를 띠며 피부에 궤양 소견을 보이기도 하지만

조직학적 아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4].

외국의 경우 고양이에서 땀샘 선암종, 발가락 땀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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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 발볼록살 샘분비땀샘 선암종(eccrine adenocarci-

noma), 항문낭 선암종 등 다수의 보고가 있다 [1, 6, 7,

12]. 국내에서는 개의 땀샘 유래 종양 [14]과 개의 땀샘

선암종과 유선 복합형 선종의 동시 발생 예에 대한 보

고 [11]는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고양의 땀샘 유래 종

양에 대한 보고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고양이의 좌측 5

번째 유선 인근에서 발생한 땀샘 선암종을 보고하고, 특

수염색을 통하여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증 례

2008년 1월 11세령의 암컷 잡종 고양이가 좌측 5번째

유선 인근에 4.5 × 10 cm 크기의 피하 종괴가 재발하여

지역 동물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외과적인 절제술로 제

거된 피하 종괴가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의뢰되었다. 이 고양이는 2007년 4월경 좌측 마지막 유

선 인근에 종괴가 형성되어 계속 커지고 있어 7월 종괴

를 제거하였으나, 10월경 동일 부위에 재발하여 2차로

종괴 적출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 적

출한 종괴에 대한 조직 검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2차 수

술 후 방사선 검사 시 폐장 및 주변조직으로 전이는 인

정되지 않았다. 3차 종괴 제거 후 수술 부위에 doxorubin

을 도포하였다. 보호자가 항암제 투여를 원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처치는 못하였으며 2008년 12월 폐사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10% 중성 완충 포르말

린에 고정된 피하 종괴 시료를 일반적인 조직 처리 과

정을 거친 뒤 파라핀 포매하고 3~4 µm 두께로 조직절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eosin(H&E) 염색을 실시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유선종양과의 감

별을 위하여 periodic acid-Schiff(PAS), diastase 처리 후

의 PAS, Perl’s iron 및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실시

하였다. 

육안적으로 종괴가 있는 피하직은 미만성으로 발적되

어 있었으며, 0.5~1 cm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유황색 내

지 담적색 결절들이 다수 매몰되어 있었다(Fig. 1).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종괴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

타원형 또는 불규칙한 형태의 선상 또는 소관 구조를 이

루고 진피층 및 피하직에 넓게 증식하여 분포하고 있었

으며 피막에 의해 둘러 싸여 있지 않았다. 선상 또는 소

관 구조물은 단층 또는 여러 층의 종양 세포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종양세포들이 유두상으로 증

식하여 내강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위도 산재하여 있었

다(Fig. 2). 종양성 소관의 기저층에는 미분화된 입방형

또는 원주형의 종양세포들이 세포간의 경계가 불분명하

게 배열되어 있으며, 일부 내강에 연하여 있는 종양세포

의 꼭대기쪽에 특징적인 분비모자구조(apical secretory

blebs)를 가지고 있었다. 개개의 종양세포들은 뚜렷한 핵

소체를 함유하고 있는 수포성 또는 농염된 핵과 공포가

있는 풍부한 호산성의 세포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량의

유사핵분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Fig. 2). 대부분의 소관

중심에는 호염성의 분비물과 함께 농축된 핵을 가지거

나 호산성의 세포질만 남아 있는 괴사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다. 종양화된 선상 또는 소관 구조물들 주변으로는

3~4 층의 섬유조직이 층판상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종

양 세포들은 주위 피하결합조직 및 지방직으로 강한 침

습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양 소관 주위의 림프관 및

소혈관에서 종양세포의 색전이 자주 관찰되었다(Fig. 3).

따라서 본 종양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경유하여 다른 장

기로 전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

수염색 결과 소관을 구성하고 있는 종양세포들의 세포

질에 PAS 염색 및 diastase 처치한 PAS 염색에 양성반

응을 보이는 과립을 가지고 있었으며, Perl’s iron 염색에

Fig. 1. Round to oval subcutaneous masses around 5th

mammary gland of 11-year-old mixed cat. 

Fig. 2. Apocrine adenocarcinoma, cat. Tumor cells formed

glandular or tubular structure with central necrosis. Note

typical apical blebs (arrows) and mitotic figures (open

arrows). H&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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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음성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Fig. 4). 또한 종양

소관을 둘러싸고 있는 결합조직들은 Masson's trichrome

염색 시 푸른색의 염색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의 병

리조직학적 특성을 근거로 본 종양은 땀샘에서 유래한

선암종으로 진단되었다. 

고 찰

본 고양이의 경우 약 7개월 전 좌측 5번째 유선 인근

에 피하종괴가 발생하여 종괴 제거술을 받았으나 동일

부위에서 2회에 걸쳐 종괴가 재발하여 다시 내원하였으

며 발생된 종괴의 해부학적 위치상 일차적인 감별진단

대상으로 유선종양이 가장 의심되었다. 그러나 3차 시

료에 대한 검사에 한정되어 있지만, 육안 소견, 병리조

직학적 병변 및 특수염색 결과를 토대로 땀샘 선암종으

로 최종 진단되었다. 또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종양세포

들이 유두상으로 증식하여 내강으로 돌출하는 특징을

가진 선상 또는 소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tubular type

으로 확진되었다. 

동물에서 부분분비샘 유래 종양으로는 땀샘종양, 유

선종양, 귀지샘 종양 및 항문낭 종양이 포함된다 [2, 3,

10]. 이 중 부분분비 땀샘 유래 종양은 개에서 흔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에서도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2, 3]. 기타 동물로는 소에서 1예, 말에서 3예, 햄스터 1

예가 야생동물로는 토끼 및 무플런양에서 각각 1예가

보고된 바 있다 [3, 5, 8, 10, 15]. 고양이에서 악성 땀샘

종양은 피부 유래 종양 중 0~6.5%를 차지할 정도로 비

교적 낮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7]. 해부학적으로 머리,

귓바퀴, 목 및 꼬리 아래 쪽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3, 7],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부위

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7]. 본 예에서는 좌측 마지막 유

선 인근인 서혜부에서 발생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람의 경우, 땀샘 선암종의 성장 방식을 기초로 한

WHO의 국제 조직학 분류에 의하면 solid, cystic, complex

glandular, cribriform 및 tubular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다

[2, 15]. 그러나 동물에서는 사람과 달리 solid, tubular 및

cystic의 3가지 형태학적 특징을 자주 보이고 있다 [3,

15]. 본 고양이 예의 경우 종양화된 땀샘 상피세포들이

대부분 내강이 좁은 선상 또는 소관 구조로 증식되어 있

으며 일부 유두상으로 증식되어 내강으로 돌출되기도

하였다. 

본 예의 경우 좌측 마지막 유선 인근에서 땀샘 선암

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선 종양과의 감별진단이 반

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Armed Forces Institute of

Pathology에서는 땀샘 유래 종양의 병리조직학적 특징으

로 땀샘 분비물의 확인, 종양세포 세포질에 PAS 양성

과립의 존재, diastase 처리 후 PAS 양성과립을 가지는

호산성 세포질의 발견, Perl's iron 염색 양성 또는 음성,

비정형 유산분열상의 존재, 세포핵의 부정형 또는 괴사

의 존재 등을 주장하고 있다 [11, 15]. 본 증례의 경우

종양세포에서 PAS 염색 및 diastase 처리한 PAS 염색에

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고, 소관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

세포의 첨단 부위에서 특징적인 분비모자구조가 확인되

었다. 또한 다수의 유사핵분열상, 세포핵의 괴사, 종양

화된 소관 주위로 결합조직의 증가 등이 관찰되었다. 특

히 공포를 함유한 호염성의 세포질을 가지는 유선 상피

와 달리 본 예의 종양세포들은 공포가 없는 호산성의 세

포질을 가지고 있었다 [15]. 따라서 본 고양이의 서혜부

피하 종괴는 땀샘에서 유래한 땀샘 선암종으로 확진할

수 있었다. 

동물에서 땀샘 종양의 보고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조

Fig. 3. Apocrine adenocarcinoma, dog. Note tumor cells

emboli (arrows) in blood vessel. H&E, ×200.

Fig. 4. Apocrine adenocarcinoma, dog. Many tumor cells

in neoplastic tubules show positive reaction for periodic

acid-Schiff (PAS) staining. PAS, ×200. Insert: Note pink

cytoplasmic granules in neoplastic cells. PAS stain after

diastase digestio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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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학적 특성에 따른 예후 판단은 매우 어렵다. Kalaher

등 [7]의 보고에 따르면 44예의 개 땀샘종양 중 22.5%

에서 피하직 림프관에 종양세포의 침습이 있었으나 다

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외과적인

절제 수술 후 1두에서 재발되었다. 10예의 고양이 땀샘

종양을 분석한 결과 80%가 선암종이었고 1예에서 림프

장기에 종양의 침습이 인정되었다 [7]. 역학 조사가 가

능하였던 3예 중 선암종으로 진단된 2예는 외과적 수술

후 5개월까지 정상적이었으나, 선종으로 진단된 1예에

서 6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재발이 있었다. 또한 골든

햄스터에서는 복부에 형성된 땀샘 선암종이 동일 부위

에서 3회에 걸친 재발 사례도 보고되었다 [15]. 본 고양

이 예에서도 약 7개월 동안 좌측 마지막 유선 인근의 동

일한 부위에서 2회에 걸친 재발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땀샘 선암종은 매우 침습성이 강하고, 재발의 빈도가 높

은 악성 종양으로 판단된다. 

땀샘 선암종은 매우 악성도가 높은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림프관 또는 혈관을 경유하여 전이가 이루어 진

다 [2, 7, 9]. Simko 등 [13]은 땀샘 선암종으로 진단된

44예의 개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와 병행하여 역학 조사

를 실시하였다. 총 44예 중 33예(75%)에서 종양세포의

침습성 성장이 관찰되었고, 그 중 맥관계로의 침습이 5

예, 기질 또는 피막으로의 침습이 28예에서 확인되었다.

추적 조사가 가능하였던 25예에 대하여 역학검사 결과

외과적인 수술 후 평균 생존 기간은 30개월로 조사되었

다. 기존 보고에 의하면 고양이의 땀샘 선암종이 후지

근육, 시각로(optic tracts), 시각신경 및 맥락막으로 전이

되거나 후지에서 발생한 땀샘 선암종이 뇌와 시각신경

에 전이되기도 하였다 [9]. 본 고양이의 경우 7개월 동

안 좌측 마지막 유선 인근 동일 부위에서 3회에 걸쳐 피

하 종괴가 재발하였고, 종괴에 대한 외과적인 절제 수술

시행 11개월 후 폐사하였다. 폐사된 잡종 고양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폐사 원인은 알 수 없

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종괴가 재발하였고, 3

차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침습성이 매우 강한 땀샘 선

암종이었으며 종괴 주변 림프관 및 혈관에 종양세포가

침습되어 있는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토대로 본 종양이

전신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땀샘종양의 진단은 환축의 정보, 임상증상, 절제된 생

검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 및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증례의 경우 고령인 고양이의

유선 인근 부위에서 발생한 땀샘 선암종으로 진단되었

다. 따라서 흉부 또는 복부의 유선 주위에 종괴가 발생

하였다 할지라도 감별진단의 대상으로 땀샘유래 종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땀샘종양

에 대한 좀 더 많은 임상적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동물

별로 정보를 세분화하고 정확한 종양진단, 치료방법의

개선 및 정확한 예후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

료된다.

결 론

11세령 암컷 잡종 고양이가 7개월 동안 좌측 5번째 유

선 인근 부위에 종괴가 3차에 걸쳐 재발하여 지역 동물

병원에서 종괴 제거술을 받았다. 3번째 외과적으로 절

제한 피하 종괴에 대한 육안 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

및 조직화학적 특수 염색을 토대로 본 종괴는 땀샘 선

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이는 고양이의 유선 인근에서 지

속적인 재발을 특징으로 하는 땀샘 선암종으로 국내에

서는 최초의 보고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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